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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 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09  

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목재 가공업 업무관련성 낮음

1 개  요

근로자 김○○는 1976년부터 목재 가공업에 종사하다 1996년 9월 1일 ○○

산업(주)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29일까지 후레쉬 도어 및 창문·문 입구 제작

과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, 퇴사 직후인 2008년 3월 폐암을 발견하였다. 

2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김○○는 1976년부터 4년간 가구점에서 수작업으로 목재가공 및 칠

작업을 하였으며, 1981년부터 1995년까지 ○○목공소에서, 1996년 9월 1일부터 

2008년 2월 29일까지 ○○산업(주)에서 후레쉬 도어 및 창문 제작과 설치 작

업을 하였다. ○○목공소에서의 작업과 ○○산업(주)에서의 작업은 매우 유사하

였으나 김○○의 진술에 따르면 ○○산업(주)에서의 업무량이 ○○목공소에서의 

업무량에 비해 3배가량 많았으며, 목분진 노출도 그에 따라 3배가량 많았다. 
2008년 10월 1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목분진은 1.105 ㎎/㎥이었으나 겨울철 작

업 시에는 작업량 증가 및 작업장 밀폐 등으로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될 것으로 

사료되었다. 현장 방문 시 국소배기설비가 있어야 가동할 수 있는 기계 2대에 

설치된 국소배기설비 이외에 가동되는 국소배기설비는 없었다. 김○○에 의하

면 작업장에 목분진은 항상 1cm 두께로 쌓여 있었다 하였으나, 현장 방문 당

시에는 방문 전에 청소가 되어 있어서 바닥에 쌓여있는 목분진을 볼 수 없었

다. 개인보호구(귀마개, 방진마스크)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. 



Ⅰ. 종양성 질환

(1) 호흡기 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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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김○○의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폐암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. 하루 

반 갑씩 10여 년간 흡연하다 2002년 금연하였으며, 음주는 주 3회씩 소주 1병
씩 하였다. 2008년 3월 2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

와 3월 3일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, 폐암(7.3×4.3cm 크기의 종괴) 
의심되어 3월 4일 ○○병원으로 전원, 조직검사 상 선암이 진단되었고, 최종적

으로 폐암 1기(T2N0M0)으로 판정되었다. 3월 14일 폐 우하엽 절제술 시행하

였다. 추적검사 상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 상 우중엽에 결절이 관찰되

어 폐 우중엽 쐐기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 상 이 결절은 암이 아닌 폐 내부 

림프 결절인 것으로 확인되었고, 7월 5일 퇴원하였다.

4 결  론 

 근로자 김○○는

① 1976년부터 지속적으로 목분진 노출 작업을 해 오던 중, 1996년 ○○산업(주)
에 입사하여 약 12년 동안 목재 가공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이환되었는데,

② 발견 당시의 암의 크기 및 폐암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흡연 이후보다는 

그보다 20여 년 전에 시작된 목분진 노출 이후에 발암 과정이 시작되었

을 가능성이 있고, 
③ 작업환경 측정 상 작업 중 노출되는 목분진의 양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

로 예상되나, 
④ 흡입된 목분진 중 상기도 뿐만 아니라 하기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

기역동 지름이 5 ㎛보다 작은 미세 분진의 분획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, 
⑤ 작업 중 노출되는 목분진의 크기가 상기도에 국한하여 머물 정도의 크기

로 인해 기존의 역학연구결과에서도 목분진과 폐암과의 관련성에서 일치

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, 

근로자 김○○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을 

것으로 판단되었다.


